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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가 고령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스마트

기기 사용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및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실시하였다. 총 25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최종 회귀분석에는 133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 사용 집단은 미사용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고 자

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

용은 우울수준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자기효능감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

용정도,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와 우울 간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고령자, 우울,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SNS,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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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들은 2012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의 반영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사회까지 가는 데 18년이 걸린다고 보고한 연구(강월석, 2013; 김

옥희, 2013; 김재현, 2013; 김태훈, 2013; 배정이, 김희현, 양미경, 김희진,

김정희, 임현희, 2013; 신경은, 2014; 신성일, 김영희, 2013; 최아름, 정홍

주, 2013; 하경분, 송선희, 2013)와 17년이 걸린다는 연구(김미정, 2014; 박

현숙, 박용순, 2013), 그리고 고령사회의 기준을 언급했음에도 고령화 사

회에서 고령사회까지의 소요 시기는 별도로 언급 하지 않은 연구(김정희,

김욱, 김숙향, 이경준, 2014; 전희선, 2013;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

은, 2013; 최경애, 2013)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보고에는 19년

소요로, 2008년 보고에는 별도 표기가 없었으며, 2012년 보고에는 17년

소요로 표기된 데에 기인한다(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2008; 보건

복지부, 2012). 2014년 조사된 결과의 보고서가 완성되어 발표된다면 이

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국가들은 최소한 수 십 년이 소요되는 진행임에도 우리나라는 불

과 몇 년 사이에 예상이 달라질 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연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려는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혼란은 조사 결

과나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영향은

노년층뿐 아니라 전 세대에게 미칠 것이다.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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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빨라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지

만, 우리나라의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은 다가올 변

화에 대비하고 적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각종 매스컴에서 노년 관련 주제를 다룰 때면 늘어나는 고령인구

와 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나 ‘노화방지’에 초점을 두고 앞 다

투어 보도한다. 그러나 노화는 위협이 아니며 없애 버려야할 문제도 아니

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며 삶의 일부이다.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점차 나이를 먹으면 고령자가 되므로 노년기는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도 할 수 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 노년기

는 길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홀로 생활하는 사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

다. 흔히 젊은 세대의 만혼 때문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전체 1인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는 32.48%인데 비해

고령자 1인 가구는 49.49%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0).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신체가 건강하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고령자가 있는 반면, 경제적 빈곤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면

서도 가족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존재한다(백학영,

2006). 후자의 경우는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이 전혀 없거나 부족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소외감이나 고립감이 유발되어 고령자의 심리정서

적 불안과 우울이 훨씬 쉽게 야기될 우려가 있다(김희년, 서홍란, 2010).

그러나 전자의 경우 또한 우울과 아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노년기

에는 경제적인 상황 말고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빈번하며,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등 우울증 유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김희년, 서홍란, 2010). 이렇듯 우울증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기 정신질환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질환이며 특히 고령자 자살시도

의 80%는 우울증 환자라 보고되기도 하여(Hinrichsen, Clougherty, 2012,

pp56) 우울증으로 인한 고령자의 자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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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를 들고 있는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고령자가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고령자보다 우울수준이 낮았으며,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 고령자가 낮게 지각한 고령자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다고 보

고하였다(박경민, 1994; 강선경, 2009; 주태하, 2011).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는 행동과정에서 개인이 성공적

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개념이다(김은희, 2004). 만성질환자나 고령

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우울증 또는 삶의 질은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

다(강선경, 2009). 고령자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실제 기능상의 감퇴라기보

다 고령자들의 오해와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평가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고도 볼 수 있는데(김은희, 2004), 만약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개인에게 사회적지지 마저 부족하다면 잘못된 인식이 교

정될 여지가 더 희박해지는 셈이다.

인간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는 생물학적 욕구만큼 기

본적이며 생존에도 필수적이어서(Yalom, Leszcz, 2008, pp41), 사회적 고

립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며

(House, Landis, & Umberson, 1988), 사회적지지는 암에 걸린 여성을 더

오래 생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Maunsell, Brisson, &

Deschenes, 1995). 이렇듯 건강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는 모든 연령 계층

에게 필수적이지만 특히 고령자는 퇴직, 신체기능 저하, 의미 있는 타인

의 사망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젊은 시절에

비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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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정 부분의 효과는 존재한다. 장기 요양시설에서 레크리에이션 자극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조 로봇을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낮병원에 있는 인지손상 고령자에게

빙고게임 그룹 활동을 시행했을 때, 직면 이름대기(confrontational

naming), 기억, 회상 및 재인의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Sobel,

2001; Louie, Han & Nejat, 2013에서 재인용), 노년층 인터넷 이용에 따

른 대인관계 선행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사명, 2012). 또

한 고령자의 인터넷 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자 관

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활용은 고령자 사회적 네트

워크에 매우 밀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고령자

의 정보활용 기회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이복자, 명승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거리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구 가운데 특히 최근 사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 착안

하였다. 컴퓨터의 크기가 축소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어 개인별로 사용하

도록 등장한 것이 스마트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스마트기기가 급속도로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2013년 3분기 스마트폰 보급률은 79.5%에 달하

여 전 세계 1위로 조사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동전화 가입자의

7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는 아직 그 속도를 따

라잡지 못하였고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언론재단에서 2011년에 실시한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가장 강한 이용 동기를 묻는 질문에 55세

이상 성인 응답자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41.7%)’라고 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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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균, 김양은, 김건우, 김도희, 2011). 이는 ‘전반적인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오인수, 2002)’, 즉 자기효능감 수준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어야

발휘될 수 있는 욕구라 여겨진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마주한 상황

이나 과제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도전하여 그 상황이나 과제에서 훌륭

한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강현욱, 김지태, 2009), 일반 이동전화보다 메

뉴가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갖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고령자라면 그

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스마트기기를 더욱 능숙히 사용하게 된다면 훌륭한 성과에 따른 만족감

증대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기능 가운데에서도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의

대화형 SNS는 스마트기기 상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같

은 소셜 네트워크로 분류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사용자 간에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감정과 느낌의 총체를 지각된 사회적지지라고 일컬으므로(강현

욱, 김지태, 2009), 대화형 SNS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가까운 가족뿐 만

아니라 먼 거리의 지인들과도 폭넓은 상호교류가 가능하여 더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스마트기기 관련 논문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중독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스마트

기기는 개인, 병원, 학교, 식당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폐해를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보다 잘 활용하

고 적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년층에게 스마트기기가 갖는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노

년층에게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게도 다가올 현실이라는 점에서 모든

세대에게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강월석(2013)은 스마트폰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로 그 폭을 확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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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스마트기기의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연구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창희, 장

석준(2013)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스마트 미디어를 다루었지만,

노년층의 정서적 측면이 아닌 디지털 복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구글이 Ipsos MediaCT와 제휴하여 18～64세의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기능 또는 앱 다

운로드와 같은 기능을 갖춘 고급 성능의 휴대전화’로 정의할 수 있다

(Google, 2013). 이러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기기가

기능뿐만 아니라 편리성에도 중점을 두어 개발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기

기를 사용하는 고령자와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스

마트기기에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앱)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적 관계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화형 SNS의 사용이 고령자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우울 감소의 주요한 두 변인인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지지가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개효과가 있을지를 검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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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와 일반 이동전화 사용 및 이동전

화 미사용 고령자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1.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는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자보다 우

울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는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자보다 자

기효능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는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자보다 지

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사용, 우울,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가설 2-1.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2.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3.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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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매개할 것인가?

가설 3-1.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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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3]에서 제시된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SNS 사

용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 －

－

＋ －

그림 1.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우울 간의

관련성. ‘+’는 정적 상관, ‘-’는 부적 상관을 나타냄.

자기효능감

스마트기기

SNS사용
우 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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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자의 조작적 정의 및 인구추세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고령자 기준은 물론,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고령

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을 말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기준을 65

세라고 정하고자 한다. UN이 정한 고령화의 판단기준에 의하면(UN,

2011),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이상인 사회를 ‘고령

화사회(Aging Society)’라 하며, 14%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은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한다. 세계에서 가장

완만하고 오랜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1864년 처음

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1979년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15년이 소요되었

다(황영희, 2012). 반면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7

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기간 17년이라는 최단 시

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2). 이는 미국 72년, 일본 24

년보다도 훨씬 빠른 진전속도이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545만 명)에 비해, 2030년

2.3배(1,269만 명), 2060년 3배(1,762만 명)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65세 이

상 고령인구 규모는 2017년 유소년인구를 초과,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에는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세∼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

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또한 미국 21.9%, 일본 35.1%를 제치고 한국이

40.1%로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통계청, 2011). 따라서 길어지는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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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방안이 우리나라에

더욱 절실하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

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한 시간에 주어진

특정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97). 반면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 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인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효능감이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일에 대한 추진력, 높은 성취 의욕

및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자

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두려움 또는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김동배, 김상범, 신수민, 2012).

고령자의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고령자의 정신건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성혜영, 조희선, 2005;

윤순덕, 한경혜, 2004), 고령자의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령자 자

아실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자기효능감이라고 보고

하였다(김미정, 2014).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공, 부부관계와 같은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김희주, 주경희, 2008). 즉, 노년기 자기효

능감은 남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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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희주, 주경희, 2008).

사회적지지란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

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용어로,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

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Cohen,

1985; Norbeck, 1981; 채수원, 오경옥, 1991에서 재인용). 즉 한 개인이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김은희, 2004). 사회적지지는 어떤 자극이나 위기를 겪었을 경

우 그 사실에 대하여 개인이 덜 충격적이 되도록 인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주어서 위기에서 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변화와 위기의 연속인 인간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생

활변화에 대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채수원, 오경옥, 1991).

사회적지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는 지역사회 고령

자의 고독감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강윤희, 김미영,

이건정, 정덕유, 마예원, 2012), 고령자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욱, 김지태, 2009). 또한

개인의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이기도 하며(고민석, 서인균, 2011),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우울감

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인다(이영자, 김태현, 1999). 즉, 사회적지지

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우울을 예방하여 고령자

의 사회심리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정영미, 2007).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될수록 신체

적으로 취약해지고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므로 신체에너지를 사용

하지 않고 현재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적 정서상태에서 벗어나려

는 경향에서 각성수준이 낮은 정서를 각성수준이 높은 정서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화로 인해 신체와 심리적 기능은 쇠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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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상처나 안녕감의 감소는 보이지 않는 ‘자기보호적인 전략’으로,

매우 적응적이며 성공적 노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김

민희, 민경환, 2004). 고령자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대화적 관계를 이

어가는 것 또한 먼 거리 이동에 대한 신체적 부담의 감소로부터 자기보

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노년층보다 스마트기

기에 더 익숙한 신 노년층에게는 대화적 관계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

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

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울에 대처하는 데에 중요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체

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서 고령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지각된 지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고령

자의 심리적 안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박경민, 199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우울증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는, 다른 만성 노인환자들에 비해 우울증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낮으

므로 우울증 노인들의 자기효능 증진 전략이 중요하며, 삶의 질이 가정에

서의 일상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및 감정 관련 영역에서 특히 낮게 나타

나서 고령자들의 자신에 대한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서적 지

원에 중점을 둔 사회적 관계망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강선경,

2009).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는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독거 가구가 부부가구와 자녀동반 가구

보다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아 우울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주태하, 2011). 이는 부부가구와 자녀동반 가구에 비해 독거가구에서 대

인관계 충족으로 인한 사회적지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대안 마련이 시

급함을 뜻한다. 고령자의 안녕감은 그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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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관계를 통한 심리적인 지원세력을 만들어 주

는 것은 고령자 스스로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

다(한준상, 2002).

3. 노년기 우울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고 친구들과 배우자가

죽음에 이른다. 이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는 늙어가는 사람들의 불행을 강

화시킨다. 인구가 거의 없는 시골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고령자를 고립시

키며, 도시에 살 때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할 수 있다. 청력의 쇠퇴 및

언어장애 등이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다양한 상실로 인한 불완전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

고 스스로 자초하여 고립에 빠지기도 한다. 고령자들은 은퇴나 고령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고독감과 외로움 등을

느끼고, 이는 곧 우울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듯 우울증은 노년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기능적

정신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년기 인구의 10∼15% 정도가 개입이 필

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실, 2003; 김희년, 서홍란, 2010).

노년기 우울증은 고령자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사

회적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고령자의 삶의 질과도 관련이 깊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지지나 자기효능감이 노년기 우울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왔으며(김윤정, 최혜경, 2000; 윤순덕, 한경혜, 2004; 백지은, 최혜경, 2005;

이인정, 2007), 여성 고령자의 강점과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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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지각한 강점 가운데 정서 강점

이나 동기 강점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강점을 적게 지각할수록 우울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진, 2007).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

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스트레

스와 우울의 차이에서 실제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의 유무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고민석, 서인균, 2011). 따라

서 여러 신체적이고 상황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스스로를 어떻

게 지각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우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4.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의 신체 기능 및 운동 감각 저하는 사회활동에 저해 요소가 된

다. 이에 노년기에 축소되고 약화되기 쉬운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고 활

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매체로써 최근까지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장미옥, 2004; 이금룡, 2005;

이복자, 명승환, 2010; 장수지, 이재정, 2010; 김동배, 김상범, 김세진,

2011; 이사명, 2012; Cotten, Ford, Ford, & Hale. 2014). 고령자의 컴퓨터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컴퓨터 이용

고령자는 전체 중 11.5%로, 이들 가운데 컴퓨터를 단순히 자신의 오락적

욕구충족을 위한 기계로 활용하는 사람보다 정보추구 및 타인과 의사소

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강화시킬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는 사

람이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장수지, 이재

정, 2010). 고령자 인터넷 이용 만족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고령자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미디어 기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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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매체는 고령자에게 오락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형성이나 정보교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장미옥, 2004). 또한 최근 이루어진 인터넷 사

용과 우울의 종단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우울증 확률

이 약 33%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인터넷을 통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미 우울증에 걸린 고령자들도 인터넷 사용 시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Cotten, 2014). 또한 비록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 연구(Ly, 2014)나

스마트폰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행동변화 감지 연구

(Doryab, Min, Wiese, Zimmerman, & Hong, 2014) 등 해외에서도 스마

트기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컴퓨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고령자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우울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자가 성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던 시기에는 컴퓨터 보급이 지금만큼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달리 컴퓨터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다. 젊은 세대라면 너무 당연하여 무의식적으로 조작하게

되는 것도 고령자들이게는 낯설게 느껴지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컴퓨

터를 배우는 다수의 고령자들이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것과 클릭하는 것의 차이 및 인터넷과 포털 사이

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종종 곤란을 겪는다.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사의 아이폰이 2009년에 한국에 출시되어(위키백과), 이 시

기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11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27%로, 남성과 2～30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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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과 대졸이상 고학력에서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방송

통신위원회, 2011), 2013년에는 휴대폰 보유율은 94.5%, 스마트폰 보급률

은 68.8%로 보고되어(방송통신위원회, 2013),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으

로 대변되는 스마트기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기기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므로 은행 ATM기기를 조작하는 방

법과 유사하여 고령자에게 컴퓨터보다 친숙하며, 전원과 마우스 조작에서

해방되므로 상대적으로 컴퓨터보다 작동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

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휴대가 가능하여 접근성도

뛰어나다. 노년층은 일반 휴대폰 대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청장년층

보다 낯설어 하며 비싼 요금제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보급률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스마트기기 및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으며, 전화기능 없이 무선인터넷만을

사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태블릿 PC나 아이패드 등의 기기

도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노년층의 스마트기기 접근

성은 점차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011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스

마트폰 소유자는 0.4%, 일반 핸드폰 소유자는 71.3%으로 보고되었으나

(보건복지부, 2012), 2013년 정보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모

바일 보급 및 이용확산에 힘입어 50대 이상의 디지털 신 중년층이 증가

하고 있어 2012년 대비 실시간 메시지서비스 이용률은 60대가 31.6%에서

67.6%로, SNS서비스는 10.1%에서 21.7%로 증가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위의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

았으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라는 점과 전 세대의 스마

트기기 보유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고

령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스마트기기 보급이 증대할 것임을 어렵지 않

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스마트기기와 대화형 SNS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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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와 그 흐름을 파

악하고, 향후 고령자 스마트기기 보편화 시대를 대비하는 큰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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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스마트기기의 노년층 보급 수준에 대한 매체나 기관의 조사는 2011년

0.4%로 보고된 이후 갱신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스마

트폰 보급률이 2011년 27%에서 2013년 68.8%로, 2013년 3분기는 79.5%

로 전 세계 1위로 발표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비록 연령에 따른

보급률이 상세히 조사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급

률 또한 인구비율에 걸맞게 급증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한 충분히 가능하

리라 판단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집은 설문지 배부

및 수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생활권을 둔 자를 대

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

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만 65세 이상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실

시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답례품으로 2,000원 상당의 파

스를 지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지인의 부모․조부모를 비롯하여 노인복지관, 어머니합창단, 대형교회 노

인대학, 경로당, 종로3가역, 청량리역, 탑골공원 및 동사무소 방문자를 대

상으로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응답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15～30분이 소요되었다. 노년층에게 생

소한 ‘링크’ 등과 같은 용어로 인해 응답누락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 한하

여 본 연구자가 구두로 추가 질문을 하였고, 시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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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고식 설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참여 의사가 강한 참여자에게는 본 연

구자가 설문 내용을 부가 설명 없이 그대로 읽어주어 연구자편향을 최소

화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수거 시 구두로 설문을 읽어주었는지의 여부를 파

악하여 별도로 구분하였다. 수거된 327명의 설문응답 가운데 인구통계학

적 설문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어 연령과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만

65세 미만자가 응답한 경우, 척도 미응답률이 전체 설문의 10%(스마트기

기 사용자의 경우 10문항, 미사용자의 경우 8문항)를 초과한 경우, 설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1줄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7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54명의 설문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Smart Devices Usage Scale)

예측변인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대화형 SNS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보건복지부, 2014), 문미향(2012)

및 강요한, 김교진, 신상희, 안병진, 황병일, & 홍승권(2006)의 설문 일부

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에는 스마트기

기 사용빈도, SNS 인지여부 및 대화형 SNS의 사용 시간과 구체적 사용

항목에 따른 빈도 등을 측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과 상관관계 분석에

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한 분석에는 ‘전혀 사용 안함’, ‘약간 사용’, ‘보통’, ‘자주

사용’, ‘매우 자주 사용’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11 문항이 활용 가

능한데, 그 중 스마트기기 자체의 사용을 묻는 3번 문항을 제외한 대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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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빈도 10문항을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의 사용빈도가 높음을 뜻하며, 10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는

.912로 확인되었다.

2)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

Sherer와 Maddux(1982)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박은숙 외(199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서현미(2001)가 중복문항 1개를 제외한 지각된 자기효

능감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은 일

반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4점 척

도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 개발 당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1, 박은숙 외

(1998)의 연구에서는 .93, 서현미(2001)의 연구에서는 .8031로 보고되었다.

박은숙 외(1998)의 연구에서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는 보고에 따

라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문항 4～6, 9～11, 13, 15를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는 변별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7, 8, 12, 14를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12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는 .854이었다.

3) 사회적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

매개변인인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의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고령자에게 맞게 임주영(2002)이 수정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18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 구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79이었다.



 - 22 -

4)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결과변인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와 Leirer(1983)가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1998)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노인우울검사’를 사용하였다. Yesavage 외(1983)의 척

도는 노년기 보편적 신체증상이 일반 우울증상과 혼동되어 고령자의 우

울수준이 과장 측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신체증상, 무

력감 요인 및 자살사고에 대한 문항이 제외되어, 우울증 진단이 아닌 우

울 경향 측정에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주로 신체적 증상

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광일, 1977; 민성길, 김경희, 1978) 신체

적 측면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우울의 정확한 측정에 저해가 될 수 있

다(정인과 외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측면 및 무력감 요소

를 보완한 40문항의 ‘예/아니오’ 척도로 구성된 KGDS를 통하여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정인과 외(1998)의 연구에서 KGDS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8, 반분신뢰도는 .79로 보고되었다. 척도의 최적 절단 점수는 16점이며,

16～22점은 경도 우울증, 23～25점은 중등도 우울증, 26점 이상은 심도

우울증으로 분류 가능하다. 정인과 외(1998)의 해석지침에 따라 문항 6～

15, 17～19, 21, 25～32를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 노인우울검

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88이었다.

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Demographic Questionnaires)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동거인, 근무기간, 가정수입, 용돈, 휴대폰 한 달 사용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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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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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스마트폰 사용 집단과 미사용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 자

기효능감,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하여 각 준거변인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

분석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6)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INDIRECT

프로그램으로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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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254부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68.5%는 여성이었고, 60.2%는 70대로, 평균연령

은 74세(SD=5.63)였으며, 설문응답자 중 가장 고령자는 96세였다. 교육수

준은 39.3%가 고등학교 졸업, 35.6%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산다는 응답은 21.3%이었다. 전업주부 포함 직장 근무 경력

은 40년 근무가 19.1%로 가장 많았다. 가족 내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미

만이 24.7%이었고, 한 달 사용 용돈은 50만 원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이라는 응답도 16.7%에 달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

47.2%, 건강한 쪽(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이 32.5%, 나쁜 쪽(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은 2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후반에 집중도 저하로 척도 간 응답 수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설문 유형을 A형(설문 안내 및 참가동의서-스마트기기 SNS

사용척도-자기효능감척도-사회적지지척도-우울척도-인구통계학적 설문

순)과 B형(설문 안내 및 참가동의서-우울척도-사회적지지척도-자기효능

감척도-스마트기기 SNS 사용척도-인구통계학적 설문 순)으로 나누어 실

시하였는데, A형은 43.7%, B형은 56.3%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소유한 이

동전화는 스마트폰이 46.9%, 일반 휴대폰이 42.5%를 차지하였으며,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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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례수(N) 유효퍼센트(%)

성별

남자

여자

80

174

31.5

68.5

연령

60대(만65～69세)

70대(만70～79세)

80대(만80～89세)

90대(만90～99세)

63

153

35

3

24.8

60.2

13.8

1.2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

무응답

6

19

36

97

89

7

2.4

7.7

14.6

39.3

36.0

(2.8)

동거여부(복수응답)

독거

배우자

자녀

손주

친구

무응답

53

158

84

36

0

5

21.3

63.5

33.7

14.5

0

(2.0)

표 1.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N=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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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례수(N) 유효퍼센트(%)

근무기간(주부포함)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년 이상

무응답

28

24

42

66

51

14

29

12.4

10.7

18.7

29.3

22.7

6.2

(11.4)

가구당 수입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무응답

54

51

42

32

40

35

24.7

23.3

19.2

14.6

18.3

(13.8)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40만원

41～50만원

51～100만원

101만원 이상

무응답

20

40

38

14

43

49

18

32

9.0

18.0

17.1

6.3

19.4

22.1

8.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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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례수(N) 유효퍼센트(%)

소유기기

스마트폰a

스마트기기(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있음

일반 휴대폰만 있음

없음

119

6

8

108

13

46.9

2.4

3.1

42.5

5.1

한 달 이동전화요금

사용안함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5만원 이상

무응답

11

26

62

45

53

44

13

4.6

10.8

25.7

18.7

22.0

18.3

(5.1)

지각된 건강상태

아주 좋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

보통

건강

매우 건강

무응답

16

34

116

64

16

8

6.5

13.8

47.2

26.0

6.5

(3.1)

자기보고식 설문참여

예

아니오

227

27

89.4

10.6

설문지 유형

A형

B형

111

143

43.7

56.3

주.
a
범주 상 스마트기기에 포함되지만 구분을 위해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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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례수(N) 유효퍼센트(%)

스마트기기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1년 반

1년 반～2년

2년 이상

무응답

16

26

16

20

52

3

12.3

20.0

12.3

15.4

40.0

(2.3)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전혀 사용 안 함

약간 사용

보통

자주 사용

매우 자주 사용

무응답

3

17

36

42

31

4

2.3

13.2

27.9

32.6

24.0

(3.0)

스마트기기 1일 사용시간

10분 이하

11～30분 이하

31～60분 이하

61～120분

121～180분

181분 이상

무응답

26

46

31

13

3

9

5

20.3

35.9

24.2

10.2

2.3

7.0

(3.8)

SNS인식여부

예

아니오

무응답

71

58

4

55.0

45.0

(3.0)

표 2. 스마트기기
a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N=133)

주. a스마트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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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례수(N) 유효퍼센트(%)

SNS 1일 사용시간

0분

1～10분 이하

11～30분 이하

31～60분 이하

61～120분 이하

121～180분 이하

181분 이상

무응답

16

37

38

17

3

1

1

20

14.2

32.7

33.6

15.0

2.7

0.9

0.9

(15.0)

대화형 SNS 사용이유(2개 선택)

동영상, 소식 등 흥미로운 내용

범죄예방 등 유용한 정보

떨어져 있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음

기타

무응답

71

13

88

43

11

5

55.5

10.2

68.8

33.6

8.6

(3.8)

대화형 SNS 불편사항(모두 선택)

메뉴설정이나 작동방법

화면 글씨가 작음

읽고 싶지 않을 때 메시지를 주고받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음

기타

무응답

47

28

29

80

8

5

36.7

21.9

22.7

62.5

6.3

(3.8)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자주 사용’이 32.6%, ‘매우 자주 사용’이 24.0%로, 56%에 달하는 응답자

가 스마트기기를 자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질적인 1일 사용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0분이 21.1%, 60분이 18%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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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80.5%가 1시간 이하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SNS) 가운데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대화

형 SNS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5%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

변하였으나, 스마트기기 소유자 가운데 SNS 사용 시간이 0분이라는 응답

은 14.2%에 불과하였다. SNS 1일 사용시간은 평균 26.28분(SD=34.57)으

로 나타났으며, 대화형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떨어져

있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고, SNS 사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선택한 응

답자가 62.5%에 달하였다.

2. 집단 간 측정 변인 비교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기기 사용,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 일반 휴대폰 사용, 기기 미사용의 다

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기기 사용,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 및 기기 미사용

고령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 집단(스마트폰 사용,

스마트기기 사용,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과 스마트기기 미사

용 고령자 집단(일반 휴대폰 사용, 기기 미사용)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증으로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의 우울, 자기효능감 및 지각

된 사회적지지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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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스마트기기 사용

(N=133)

스마트기기 미사용

(N=121) t

M(SD) M(SD)

우울 11.11(7.14) 15.29(7.41) -4.57***

자기효능감 36.07(4.90) 33.41(6.76) 3.55***

사회적지지 65.38(9.11) 64.87(11.18) .40

주. *p<.05, **p<.01, ***p<.001, N=254.

표 3. 스마트기기 사용 집단과 미사용 집단 간의 측정변인별 평균비교

우울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미사용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고(t=-4.57, p<.001), 스마트기기 사용자(M=11.11, SD=7.14)

가 미사용자(M=15.29, SD=7.41)보다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

능감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미사용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t=3.55, p<.001) 스마트기기 사용자(M=36.07,

SD=4.90)가 미사용자(M=33.41, SD=6.76)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는 스마트기기 사용자(M=65.38, SD=9.11)가 미

사용자(M=64.87, SD=11.18)보다 높았으나 그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40, p=.69).

따라서 가설 1-1의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는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

자보다 우울 수준이 낮을 것이다.’와 가설 1-2의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

는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자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지

지되었으나, 가설 1-3의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는 스마트기기 미사용

고령자보다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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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M SD 왜도 첨도

1. SNS 사용 － 26.80 8.88 .20 -.39

2. 우울 -.27
**

－ 11.11 7.14 .83 .63

3. 자기효능감 .21* -.33** － 36.07 4.90 -.35 1.02

4. 사회적지지 .05 -.20
*

.19
*

－ 65.38 9.11 .14 -.04

주. N=133. *p<.05. **p<.01. ***p<.001.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우울, 자

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경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에 응답한 스마트폰 사용

자, 스마트기기 사용자, 및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자를 대상으

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각 변인들의 상관과 기술통계량을 표 4에 제

시하였다.

표 4.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은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r=-.27,

p<.01)이며, 다음은 자기효능감(r=.21, p<.05)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

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스마트

기기 대화형 SNS 사용,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관련되었다. 우울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기효능감(r=-.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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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이며, 다음은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r=-.27, p<.01)과 지각

된 사회적지지(r=-.20, p<.05)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 대화형 SNS 사용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아지

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r=0.1은 작은 상관, r=0.3은 중간 상관, r=0.5은

큰 상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Cohen, 1992) 우울과 자기효능감은 중간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며, 우울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자기효능감은 중간

이하의 상관을 나타낸다. 또한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는 경우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므로(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 사용

된 각 측정변인 모두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의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우울

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와 가설 2-2의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으

나, 가설 2-3의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지각된 사

회적지지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덧붙여, 스마트기기 사용 집단 가운데에서 대화형 SNS 사용수준

에 따른 측정변인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 검증하였다. 스마트기기 대화

형 SNS 사용 총점을 예측변인으로, 우울,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총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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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변인

준거
변인 B β SE t R2 F

대화형
SNS
사용

우울 -.214 -.266 .068 -3.16** .071 10.01**

자기
존중감 .115 .207 .047 2.43* .043 5.89*

사회적
지지 .051 .050 .090 0.57 .003 .33

주. N=133. *p<.05. **p<.01. ***p<.001.

표 5.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에 따른 준거변인의 단순회귀분석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우울

수준 예측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31)=10.01,

p=.002.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형 SNS 사용의 1단위 증가는 0.21 단위의

우울 수준 감소를 가져왔다(b=-0.21, t(131)=-3.16, p=.002). 우울의 변화량

중 약 7.1%는 대화형 SNS 사용 수준의 변화량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자기효능감 수준 예측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131)=5.89, p=.017.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형 SNS 사용의 1단위 증가는

0.12 단위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b=0.12, t(131)=2.43,

p=.017). 자기효능감 변화량 중 약 4.3%는 대화형 SNS 사용 수준의 변화

량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반면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

인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 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131)=0.33, 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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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1) 연구모형 검증

세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귀 방정식을 검증하였다. 첫

째, 예측변인은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

은 결과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경로가 통제

되었을 때,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예측변인은 결과변인에 더 이

상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전매개모형

이 성립되며, 첫째와 둘째 조건이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예측변인이 결과

변인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자기효능

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우울을 결과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경로(β=.21, p<.05),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β

=-.33, p<.001),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β

=-.27, p<.01),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β=-.20, p<.05)

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지각된 사회

적지지에 미치는 경로(β=.05, p=.567)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결과

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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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3
**

-.27**

.05 -.20
*

그림 2. 연구모형의 결과. 모수추정치는 표준화계수,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N=133. *p<.05. **p<.01. ***p<.001.

자기효능감

스마트기기

SNS사용
우 울

지각된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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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접효과

95%CI

LL UL

SNS 사용 → 자기효능감 → 우울 -.044* -0.10 -0.01

SNS 사용 → 사회적지지 → 우울 -.006 -0.04 0.01

주. CI=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 LL=하한가lower limit, UL=상한가upper limit

N=133. *p<.05. **p<.01. ***p<.001.

2)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하

였다. 이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

개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지만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면 매개

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 없이 검증이 가능하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10,000개 생성으로 지정하였

고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추정치에 대한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연구변인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에 대한 검

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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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

과는 -.044(p<.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

설 3-1의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6.8%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3-2의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는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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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급증하는 스마트기기 사용 인구에 비해 고령자의 스마트기

기 사용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사용 실태를 파악

하고,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에 따른 우울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자 우울에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매개역할을 한다

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대화형 SNS 사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8.5%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고령자가 약

60%를 차지한 경우가 많았으나(권태연, 2009; 김경호, 김지훈, 2008; 김동

배, 신수민, 정규형, 2012; 박순미, 2011; 방영숙, 남기민, 2009; 배진희,

2009; 신창환, 2010), 70.9%로 보고된 연구(김현순, 김병석, 2007)와 75.6%

로 보고된 연구(문남숙, 남기민, 2008) 뿐 아니라 87%인 연구(김신열, 김

순규, 서효정, 2011) 및 88.2%인 연구(김동배, 김상범, 신수민, 2012)도 보

고되어, 선행연구에 비하여 성별 비율이 편중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

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점이 반영되었다는 보고(김동배, 김상

범, 신수민, 2012)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74.9%로 조사되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24.7%(권태연, 2009), 14.66%(김경호, 김지훈, 2008), 20.5%(김동배

외, 2012), 30.9%(김신열, 장영은, 서효정, 2011), 39.7%(김현순, 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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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7.3%(신창환, 2010)에 비해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 내 한 달 수입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특정 응답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수준을 가진 참여자가 골고루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한

달 용돈에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0%를 차지하는 것은 용돈을 일정

금액으로 구분지어 사용하기보다 축의금 등을 용돈에 포함시키거나 자신

이 생활비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모두 용돈의 범주로 판단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표기 응답 옆에 생활비 포함이라

고 부연설명을 적어놓거나 완료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에게 되돌려주며

첨언하는 응답자도 다수 관찰되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 47.2%,

건강하다와 매우 건강하다가 32.5%로, 응답자들은 비교적 스스로를 건강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유형이 A형은 43.7%, B형은

56.3%로 보고된 점은, 연구 초반에 A형 설문을 실시하고 후반에 B형 설

문을 실시하였는데, 초반 설문 시 예상치 못했던 누락이 발생하여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자료가 많은 반면, 후반에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제외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휴대폰 보급 현황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실태

를 살펴보았다. 고령자가 소유한 이동전화는 스마트폰이 46.9%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0.4%라는 결과 및 강월석(2013)이 2012년 9월

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0%만이 스마트폰을 사용

했다는 보고와 비교해서도 스마트폰 소유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이 확인 되었다. 휴대폰 미소유자가 5.1%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휴대폰은 노년층에도 이미 필수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SNS 인식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43.6%1의 응답자가 모른

1~5 무응답이 제외된 유효퍼센트가 아닌, 무응답 비율을 포함한 퍼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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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으나, 대화형 SNS의 정의와 ‘카카오톡’ 등 해당 예시를 설명한

다음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2가 1분 이상 대화형 SNS

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 가운데 29.4%3(무응답 3%4를 대

화형 SNS 미사용으로 간주 시 26.4%5)가 비록 SNS라는 용어를 알고 있

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대화형 SNS를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능을 훨씬 잘 발

휘하고 있으나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김은희

(2004)의 연구에서 고령자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실제 기능상의 감퇴라기

보다 고령자의 오해와 잘못된 평가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보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화면의 글씨가 작다거나 작동방법의 어려움과 같은 신체적 불편감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

아, 노년층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감은 더 이상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와 스마트기기 미사용(일반 휴대폰, 기기미사용) 고령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 사용 고령자는 미사용 고령자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 수

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접속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용 시

우울수준이 감소하였다는 연구(Cotten, 2014)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

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김동배, 김상범, 신수

민, 2012)에서 사회참여를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우

울감소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자 가운데 대화형 SNS를 많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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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스마트기기 대

화형 SNS 사용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우울, 자기존중감, 지각된 사회

적지지를 각각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대화형

SNS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도 우울수준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

음이 나타났다. 만약 고령자 복지의 일환으로 최신 스마트기기의 보급을

증대 시키고자 한다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스마트기

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단순히 물

리적인 보급률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에 소유한 스마트기

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년기 우울 개선 및

자기효능감 증대에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이 시사되기 때문이

다.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스마트기기와 일

반 휴대폰 간의 구분이 고령자에게는 ‘대화형’의 유무로 분명하게 특징지

어지기 어렵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가족 및 친구와 카카오톡 등

으로 3분 이상 이야기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사용 안 함’은

22.7%였으나 ‘매우 자주 사용’은 9.1%로 나타나 고령자들이 대화형 SNS

를 대화적 관계로 사용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다. 또한 간단한 대화라면

일반 휴대폰의 문자 기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SNS의 대화적 관계만

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음을 간과하였다. 설문응답이 대부

분 외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이미 사회적지지

를 많이 느끼는 이들에게는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

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넷째,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우울, 자기효능감 및 지

각된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음이 나타났으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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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지지가 검증되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농촌노인의 우울에 사회적지

지가 직․간접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영주, 2009)는 사회적지지 가

운데 가족지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 및

이웃이 중요한 지지원으로 작용하나, 상대적으로 친척 지지와 공공기관에

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지지는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 밝히려한 사회적지지는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거리 지지로써, 선행연구의 친척지지 및 공식적 지지와 비슷한 위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하

게 작용하여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정도를 예측변인으로, 우울을 결

과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의 사용은 우울에 직접적인 감소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

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의

사용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의 사용여부에

따라 영향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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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척도에 다소 오류가 있었다. 연구 진행 시 일반 휴대폰 소

유 고령자가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는 SNS를 문자와 혼동한 데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추후에 일반 휴대

폰 사용자의 활용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심층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령자

의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활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

마트기기 사용 척도에서 고령자가 갖고 있는 기기를 질문하였는데,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엄밀히는 갖

고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과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였

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에 사용된 스마트기기 사용 척도를 활용할 연구

자는 요인이 좀 더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 척도에는 역문항이 없어 문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한 줄로

응답하는 응답자를 가려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4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노인우울검사는 우울 측정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으나 설문 응답 시 고령

자들이 몇몇 문항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문항이

더 매끄럽게 다듬어져 응답이 용이하며 문항수가 줄어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30문항 구성의 한국형노인우울검사(정인과,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

1997)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둘째, 설문의 배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 설문의 집중도 저하로 인

한 척도상의 차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필 설문 유형을 두 가지로 진

행하려는 연구자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연구 초반의 미흡함으로 인해

응답 누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A형 설문 실시 후 B형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보다 A형과 B형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령자의 응답이 대부분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각각 다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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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이해했을 우려가 있다. 고령자에게 설문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라 하더라도 주요한 개념이라면 해당 용어의 정의를 다

시 한 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고령자가 주요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몰입도와 응답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여성고령자들이 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자를 솔직하게 답변

하기보다 자신 스스로가 원해서라고 응답하거나 '기타'등에 응답하여 자

세한 응답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음을 제안한 연구(남기민, 정은경, 2009)

에서와 같이, 노년층의 응답은 다른 연령층의 응답처럼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솔직한 답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설문 구

성에 신경을 써야하며 해석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

의 설문을 예로 들면, 인구 통계학적 설문에서 ‘용돈’에 대한 질문보다

‘생활비’에 대한 질문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응답자가 편중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스

마트폰 사용 고령자와 일반 휴대폰 사용 고령자는 조사 대상을 구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기기만을 사용하는 고

령자,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사용하는 고령자 및 기기 미사용 고령

자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 사례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정확한

검증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비하여 고학력자가 월등히 많으

므로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서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연구는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

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령자 뿐 아니라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회적지지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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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 및 대화형

SNS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고령자 관련 연구는 타 연령층 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발 빠른 연구는 향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

름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도 소중한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우울에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기기 대화적 SNS의 활용이

효과가 있음을 밝혀, 향후 고령자 우울감소에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령자의 가능성은 고령자 스스로 및 타 연령층이 생각했던 것보

다 더 높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모델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학습 요인이 된다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2001; Bandura, 1971, pp5-8)에서처럼, 고령자 또

한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을 때 고령자 스스로도 자신의

효능감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원거

리보다 면대면의 근거리 장면에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적 기능수준은 더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이는

고령자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가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보건 측면

에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김영주, 2009)의 제안을 지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 할수록 더욱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변화의 역설적 이론(Beisser, 1970)’을 적용하면, 한 개인은 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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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수록 더욱 노화에 머물게 된다. 또한 역으로 젊은 상태에 남아 있

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변하게 된다(Yontef,

2008 pp50). 우리나라는 젊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전 연령계층이 노

화의 수준을 늦추거나 줄이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흔적을 없애려 노력하기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살아온 세월

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고령자의 삶 또한 청장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게슈탈트 상담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를 충분히 알아차리

고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에 고령자의 현 상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

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가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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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teractive SNS Usage of

Smart Devices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Chey, Yun Hu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ve SNS usage of smart device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Smart Devices Usage Scale, Self Efficacy

Scale, Social Support Scale,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Demographic Questionnaires survey was conducted. A total

of 254 cases were included for this study, and 133 cases were

included for the fin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mart devices using group was low level of depression,

and high level of self efficacy than the smart devices unused group.



 

In addition, interactive SNS use of smart devices that showed to be

related also to lower depression levels to increase self efficacy.

Second, interactive SNS use of smart devices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 efficacy. Also

interactive SNS use of smart devices, self effica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on depr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strategies.

Key words: elderly, depression, smart devices, Smart phone, SNS,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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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본� 설문지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30∼40분� 정도가� 걸리며,� 설문에는� 옳거나�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어르신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 있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며,� 언제든지� 설문을�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하는� 모든� 설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신다면�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예:�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며,� 작성해주신�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자료는� 단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것을� 약속합니다.�

설문� 작성을� 완료해� 주신� 분께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구자에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귀한�시간을�내어�연구에�참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연구자�소� � 속:�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

연구자�성� � 명:� 최� 윤� 희

연구자�연락처:� 010-0000-2046

“위에� 기술된�내용을�읽어보았으며,� 이�연구� 참가에�동의합니다.”

날짜: � � 2014� 년� � � � 월� � � � 일

성명:� 서명:

본� 연구의�참여에�동의하신다면�다음�쪽으로�넘겨�설문� 작성을�시작해�주십시오.�

주.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글자크기 13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설문지는 논문 편집용지에 맞추어 사용 설문지에서 글자크기만을 10으로 줄인 것임.



 

문� � � 항

전혀�

사용�

안함

약간�

사용
보통

자주�

사용

매우�

자주�

사용

1)� 받은�메시지를�확인한다.� 1 2 3 4 5

2)� 메시지에�포함된�링크(인터넷�화면으로�

연결되는�주소)를� 방문한다.
1 2 3 4 5

3)� 메시지에�포함된�동영상(TV같은�영상)을�

시청한다.
1 2 3 4 5

※� 아래� 해당하는� 사항에�✓표시� 해� 주세요.

1.�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스마트폰

� � � ②� 스마트기기(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 � � ③�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모두� 있음

� � � ④� 일반� 핸드폰만� 있음(☞4쪽� 설문으로� 이동:� 2,3쪽� 설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 � � ⑤� 없음(☞4쪽� 설문으로� 이동:� 2,3쪽� 설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다음은� 어르신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1년� � ③� 1년∼1년� 반� � ④� 1년�반∼2년� � ⑤� 2년� 이상

3.� 스마트기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 � ①� 전혀�사용� 안� 함� � ②� 약간� 사용� � ③� 보통� � ④� 자주� 사용� � ⑤� 매우�자주� 사용

4.� 스마트기기를� 하루에� 몇� 분� 동안� 사용하십니까?� � � (약� � � � � � � � � 분)

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알고� 계십니까?� � � (� 예� /� 아니오� )� �

6.� 개인이� 다른� 가입자들과� 인터넷으로� 대인관계� 및� 정보교류를� 맺도록� 하는� 시스템

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은� 실시

간으로� 대화가� 가능하여� 대화형� SNS라고� 부릅니다.� �

어르신께서는� 대화형� SNS를� 하루에� 몇� 분� 동안� 사용하십니까?� (약� � � � � � � � � 분)�

7.�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메시지를�얼마나� 자주�확인하십니까?

� � � 사용� 빈도와� 가장� 적합한�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8.�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얼마나� 자주�보내십니까?

� � � 사용� 빈도와� 가장� 적합한�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 � 항

전혀�

사용�

안함

약간�

사용
보통

자주�

사용

매우�

자주�

사용

1)� 가족� 및� 친구에게�

받은�메시지를�그대로�전달한다.
1 2 3 4 5

2)� 내가� 직접�작성한�메시지를�보낸다. 1 2 3 4 5

3)� 메시지를�보낼�때�

이모티콘(그림문자)을� 사용한다.�
1 2 3 4 5

4)� 내가� 직접�선택한�사진을�보낸다. 1 2 3 4 5

5)� 내가� 직접� 링크(인터넷� 화면으로� 연결되는�

주소)를� 추가하여�보낸다.
1 2 3 4 5

6)� 가족� 및� 친구와�간단한�안부를�주고받는다. 1 2 3 4 5

7)� 가족� 및� 친구와�카카오톡�등으로�

3분�이상� 이야기한다.
1 2 3 4 5

9.�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개만� 선택해�

주세요.�

� � � ①� 동영상이나� 소식� 등� 흥미로운� 내용�

� � � ②� 범죄� 예방법� 등� 유용한� 정보�

� � � ③� 떨어져� 있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 � � ④�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음

� � � 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①� 메뉴� 설정이나� 작동� 방법� �

� � � ②� 화면의� 글씨가� 작음

� � � ③� 읽고� 싶지� 않을� 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 � � ④� 잘�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는� 것� �

� � � 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 �내� �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어떤� 계획을�세울� 때�

그�계획을�이룰�수�있다고�확신한다.
1 2 3 4

2.� 나는�어떤� 일을� 한번�시도해서�해내지�못하면�

해낼� 때까지�계속� 시도한다.
1 2 3 4

3.� 나는�스스로�중요한�목표를�세웠을�때�

그�목표들을�성취한다.
1 2 3 4

4.� 나는�일을� 끝내기도�전에�포기한다. 1 2 3 4

5.� 나는�어려움이�닥치면�피해버린다. 1 2 3 4

6.� 나는�어떤� 일이� 복잡해�보이면�

시도해보려는�생각조차�않는다.
1 2 3 4

7.� 나는�즐겁지�못한�일이라도�

그것을�끝낼�때까지�매달린다.
1 2 3 4

8.�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

한다.�
1 2 3 4

9.� 나는�새로운�것을�배울� 경우�

초기에�성공적이지�못하면�곧� 포기한다.
1 2 3 4

10.� 나는� 예기치�못한� 문제가�생겼을�때�

그것을�잘� 처리하지�못한다.�
1 2 3 4

11.� 나는� 새로운�일이� 너무�어려워�보이면�

배우려고�시도하지�않는다.
1 2 3 4

12.� 나는� 실패했을�때� 더욱�열심히�한다. 1 2 3 4

13.� 나는� 일을� 해내는� 내�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1 2 3 4

14.� 나는� 내� 자신을�믿는다. 1 2 3 4

15.� 나는� 쉽게�포기한다. 1 2 3 4

16.�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를�처리할�능력이�있다.�
1 2 3 4

※� 다음은� 어르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어르신� 생각과� 가장� 적합한�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문� � � � 항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1.� 기분이�좋을� 때� 그� 기분을�함께� 나눈다. 1 2 3 4 5

� 2.� 외로울�때� 같이� 이야기�한다. 1 2 3 4 5

� 3.� 속상할�때� 위로해�준다. 1 2 3 4 5

� 4.�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

다.
1 2 3 4 5

� 5.� 걱정거리가�있을�때� 그것에�대해� 이야기�해�준다. 1 2 3 4 5

� 6.� 마음�놓고� 믿고� 의지한다. 1 2 3 4 5

� 7.� 나를�인격적으로�존중해�준다. 1 2 3 4 5

� 8.� 나의�의견을�존중해주고�대체로�받아들인다.� 1 2 3 4 5

� 9.� 성인병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식이요법,� 운동,� 민간요법)
1 2 3 4 5

10.�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있게� 조언해�준다.�
1 2 3 4 5

11.� 쇼핑(좋은� 물건,� 싸게� 파는� 곳)이나� 한의원에� 관

한�정보를�제공�해�준다.�
1 2 3 4 5

12.�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돈이라도� 마련해�

준다.
1 2 3 4 5

13.�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다

준다.
1 2 3 4 5

14.� 내가�몸져� 누워� 있을�때�병�수발을�해� 준다. 1 2 3 4 5

15.� 필요시�병원비나�약값을�대�준다.� 1 2 3 4 5

16.�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1 2 3 4 5

17.� 내가�가치� 있는� 존재임을�인정�해�준다. 1 2 3 4 5

18.� 집안일(화초관리,� 청소,� 음식� 솜씨,� 간단한� 집� 손

질)에� 자부심을�가질�수�있게� 인정해�준다.
1 2 3 4 5

※� 다음은� 어르신이� 평소� 주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를� 떠올리신� 다음,� 어르신이� 그� 분께�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 항 반응

1 쓸데없는�생각들이�자꾸�떠올라�괴롭다 예 아니오

2 아무�것도�할�수�없을� 것처럼�느낀다 예 아니오

3 안절부절�하고�초조한�때가� 자주�있다 예 아니오

4 밖에�나가기보다는�주로�집에�있으려�한다 예 아니오

5 앞날에�대해�걱정한�때가� 많다 예 아니오

6 지금�내가�살아있는�것이�참� 기쁘다 예 아니오

7 인생은�즐거운�것이다(새삼)� 그걸�깨달았다 예 아니오

8 아침에�기분�좋게� 일어난다 예 아니오

9 예전처럼�정신이�맑다 예 아니오

10 나는�거의�전과� 다름없이�일을�할� 수� 있다 예 아니오

11 변비로�고생하는�일이�거의� 없다 예 아니오

12 건강에�대해서�걱정하는�일이�별로� 없다 예 아니오

13 지금의�내�판단력은�어느�때� 보다도�좋다 예 아니오

14 나는�내� 친구들�못지� 않게�건강하다 예 아니오

15 나는�누구하고나�잘�어울린다 예 아니오

16 정말�자신이�없다 예 아니오

17 나는�늘� 즐겁다 예 아니오

18 병에�걸릴까봐�걱정하지는�않는다 예 아니오

19 지난�몇� 해� 동안�대체로�건강했다 예 아니오

20 경련이�일어나�본� 적이�없다� 예 아니오

21 내� 기억력은�괜찮은�것�같다 예 아니오

22 미쳐버릴까봐�두렵다 예 아니오

23 당황하면�갑자기�땀이� 나서� 매우�괴로운�때가�있다 예 아니오

24 선선한�날에도�쉽게�땀이� 나곤� 한다 예 아니오

25 이따금�지저분한�농담을�듣고�웃는다 예 아니오

26 나는�하루�중�아침에�기분이�가장� 좋다 예 아니오

27 나는�예전처럼�일들을�쉽게� 처리한다 예 아니오

28 나의�삶은�매우� 충만해�있다 예 아니오

※� 다음은� 어르신이� 평소� 느끼는� 기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어르신과�

가장� 적합한�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문� � 항 반응

29 나는�예전에�하던� 일들을�여전히�즐긴다 예 아니오

30 나도�다른�사람만큼�기분이�좋았다 예 아니오

31 미래에�대해�희망적으로�느꼈다 예 아니오

32 행복했다 예 아니오

33 사람들이�불친절했다 예 아니오

34 나는�나의�잘못에�대하여�항상� 나� 자신을�비난한다 예 아니오

35 나는�전보다�화가� 나고�짜증이�날� 때가�많다 예 아니오

36 나는�전보다�내� 모습(용모)이� 추해졌다고�생각한다 예 아니오

37 어떤�일을�시작하려면�예전보다�힘이�많이�든다 예 아니오

38 나는�무슨�일을� 하든지�곧�피곤해�진다 예 아니오

39 전보다�몸무게가�많이�줄었다 예 아니오

40 나는�요즈음�이성에�대한� 흥미를�많이� 잃었다� 예 아니오

☞� 뒷면� 설문도�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편히� 작성해� 주십시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남� � � /� � � 녀� � )

2.� 어르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만� � � � � � � � � � � 세)

3.� 어르신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졸업� � ③� 중학교�졸업� � ④� 고등학교�졸업� � ⑤� 대학교�이상

4.� 현재� 어르신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①� 혼자� 산다.� � � ②� 배우자� � � ③� 자녀� � � ④� 손주� � � ⑤� 친구

5.� 어르신께서는� 직장(전업주부� 포함)에서� 몇� 년� 정도� 일하셨습니까?� (약� � � � � � � 년)

6.� 어르신의� 가족� 내�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 ①� 100 미만�②� 100∼200만원�③� 200∼300만원�④� 300∼400만원�⑤� 400만원�이상

7.�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 (약� � � � � � � � � � � 만원)� � �

8.� 사용하시는�휴대폰,�스마트폰,�및�스마트기기의�한�달�사용료는�얼마�입니까?

� � � ①� 1만원� 미만� � � ②� 1∼2만원� � � ③� 2∼3만원� � ④� 3∼4만원� � ⑤� 5만원� 이상

9.� 어르신이� 느끼시기에�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

� � � ①�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 �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건강하다

� � � ⑤� 매우� 건강하다

-� 끝�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논문을� 쓸� 때� 보다� 감사의� 글을� 쓸� 때가� 더� 망설여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참을� 돌아서� 드디어� 원하던� 공부를�

했던� 지난� 2년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기였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하던� 유학이�

좌절되었을� 때� 꿈도� 포기했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제가� 공부하고� 또� 무사히� 논문이� 출판되

게� 된� 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 �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의미이신� 하나님,� wonderful� counselor(사9:6)를� 비전으로� 주시고는� 왜� 길을� 안� 열

어주시냐고� 제가� 엄청� 원망했지요.� 제게� 가장� 좋은� 때와� 상황을� 허락하시느라� 그랬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

다.� 제가�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 우리� 엄마,� 김응실� 여사님!� 논문� 주제도� 엄마가� 아이패드로� 카카오톡을�

하며� 즐거워하셨던� 데에서� 출발했다는� 것� 아세요?� 100세� 장수,� 안됩니다.� 제가� 실컷� 효도할� 수� 있도록� 적어도�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꿈을� 포기했던�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우리� 아부지,� 최

달교� 사장님,� 그렇게� 서로� 원망하며� 싸우던� 것은� 점점� 옅어지고,� 아빠가� 입원하셨을� 때� 병실에서� 도란도란� 이

야기� 하던� 것,� 명동으로,� 을지로로,� 대학로로,� 맛집을� 찾아� 뛰어다니며� 포장해오던� 것만이� 생생하게� 남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잘� 태어났다고� 모두� 환영하듯이,� 부모님의� 임종을� 곁에서� 잘� 배웅하

는� 것도� 감동적일� 수� 있음을,� 아버지를� 천국으로� 배웅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계셔서� 천국이� 이제� 제� 고

향입니다.� 뒤늦게� 직장� 그만두고� 공부하겠다는� 동생을� 기꺼이� 지원해준� 우리� 오빠,� 같이� 늦깎이로� 공부하며� 누가� 성

적� 더� 잘� 받나� 내기했던� 언니,� 처제에게� 맛난� 것� 잔뜩� 사준� 형부,� 매번� 뛰어난� 필체와� 어른스러운� 내용으로�

이모를� 깜짝� 놀라게� 하는� 편지를� 쓴� 내� 조카� 효찬이,� 쑥스러워�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모두� 사랑합니다.

� � 한참이나� 연락� 없던� 제자를� 기꺼이� 대학원에� 받아주시고� 이상적인� 상담자의� 표본이� 되어주신� 김정규� 교수님,�

교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 듣고는� 다� 깨달을� 수� 없는,� 되새길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도� 늘� 교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글쓰기

를� 향상시켜주신� 박혜경� 교수님,� 수업은� 힘들었지만� 정말� 재미있었고�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꼭�

한� 강좌� 더� 듣고� 싶었는데� 논문� 진행�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수업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가르쳐주신� 서수연� 교수님,� 휴일에� 쉬시다가도� 통계의� 늪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러� 달려와� 주

신� 조영일� 교수님,� 꼼꼼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이정윤� 교수님,� 언제나� 제자들을� 배려해주신� 채규만� 교수님,�

교수님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이� 글을� 쓰는� 지금에야� 알게� 됩니다.�

여러�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대학원� 수업과� 생활이�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처음� 만났을� 땐� 너무� 많아� 깜짝� 놀랐지만� 평생� 든든한� 지원군이� 될� 우리� 동기,� 혜경이,� 민선이,� 승미,� 에스

더,� 지혜,� 현정이,� 하영이,� 선우,� 고은이,� 진향이,� 상연이,� 선경이,� 윤경이,� 정지,� 차지,� 쏭쏭이,� 유리,� 같이� 공부�

하면서� 참� 즐거웠어.� 한� 사람� 한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은데,�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적지는� 못하겠고,�

각자에게� 따로� 표현하도록� 할게.�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수영아,�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이� 더� 많단다.�



 

 

� � 늘�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복영언니,� 부드럽고� 따뜻한� 상현언니,� 첫� 설문응답� 제공자� 은정언니,� 속정� 깊은� 영욱이,�

매주� 찬양대� 연습� 때� 만나서� 한�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육아� 때문에� 가끔� 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만나면� 한결같은� 은영이,� 주현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편하기� 얘기도� 못했네.� 다음번엔� 꼭�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문화기획� 최강멤버� 경희언니,� 지혜언니,� 인수,� 늘� 나만� 받는�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왔네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하러� 쪼르르�

달려갈�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 든든합니다.� 아픈데도� 기꺼이� 논문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해� 준� 지현이,�

중․고등학교� 때도� 통하는� 게� 많아서� 참� 좋았는데� 한참� 후에� 만났을� 때에도�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어.� 나보다� 어리지만� 언제나� 배울� 점이� 많았는데� 얼른� 건강해져서� 네가�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제� 엉뚱한� 생각을� 신선하고� 자극이� 된다며� 재미있게� 들어준� 도희언니,� 제가� 한참� 방

황할� 때에도� 그런� 제� 모습을� 수용하며� 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간다고� 얘기해� 주었죠.� 언니의� 진심어린�

조언� 덕분에� 잘� 헤쳐� 나왔어요.� 또� 설문이� 모이지� 않아� 곤란해� 하는� 제게� 발� 벗고� 나서준� 김기희� 권사님,� 이세

림� 집사님,� 장현숙� 권사님,� 유선이,� 성희,� 애신언니,� 대성오빠,� 인태오빠,� 은영이,� 은경언니,� 순영언니,� 유진언니,�

아…�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 � 내가� 과거에� 머물러� 허우적거릴� 때,� 현재의� 나는� 그보다� 훨씬� 낫고�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고� 이야기해준�

내� 친구� 지영이,� 유학� 말고� 국내� 대학원� 가면� 되지� 않겠냐는� 네�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또� 돈� 못�

버는� 학생신분일� 동안에는� 배고프면� 언제든� 밥과� 곡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약속에만� 그치지� 않고� 배뿐� 아니

라�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채워준� 네가� 참� 고맙다.� 친구찬스,� 아직� 두� 달� 더� 남은� 거� 알지?� :)� 학부� 때도� 똘똘

해서� 부러웠는데� 여전히� 똑부러지는� 데다� 여유와� 편안함� 마저� 장착한� 민정이,� 너� 없는� 데서� 민정� 선생님이�

내� 친구야~하고� 자랑� 많이� 했다.� 오랜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많이� 배웠어.� 희성� 선생님이� 직접�

발행하신� 떡볶이� 제공� 쿠폰,� 노트북에� 붙여놓고� 논문� 다� 쓰면� 꼭� 먹으리!� 다짐했는데� 드디어� 같이� 먹었네요.� 선생님

의� 게슈탈트� 치료를� 향한� 열정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한� 부라도� 설문� 더� 해주려고� 신경� 써� 주신� 은진� 선생님,�

상희� 선생님,� 특히� 많은� 설문부수로� 제게� 무한� 감동을� 선사해주신� 석희� 선배님,� 논문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 물어보라고� 지지해� 주었던� 지현� 선배님,� 그리고� 먼� 곳에서� 늘� 응원해주는� 미에코,� 모두� 고맙습니다.

� � 또한� 따뜻한� 차와� 함께�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종로3가� 오재열� 역장님,� 사무장님,� 설문� 일정과� 장소까지도�

신경써주신�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지은� 부장님,� 탑골공원� 관리소장님,� 영락교회� 노인대학,� 자원봉사부,� 은퇴안수집사회,�

청량리역� 고객지원센터,�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진관동사무소,� 선릉어머니합창단,� 이북5도합창단,� 그리고� 설문에� 응답해

주신� 327명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도움과� 정성� 덕분에� 제가� 무사히�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찾

아뵙고�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 대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으로�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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